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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  약

2009년 7월 23일-24일 양일간의 APEC MTF 컨퍼런스는 APEC 회원 경제가 아시아-태평양 

지역에서 업부문의 지속가능한 발 의 주제를 토의할 기회를 제공했다. 본 컨퍼런스는 

APEC의 업부문의 지속가능한 발 이라는 로젝트의 요 부분이며 컨퍼런스의 활발한 참

여는 로젝트의 성공을 증진시켰다. 지속가능한 발 에 한 안건이 수년간 APEC의 핵심부

분이었으며, 특히 업장 (MRM)회의에 상정되어 왔다. 2004년 6월 칠  안토 가스타의 제1

차 회의에서, 업장 들은 APEC 지역에서 업  속산업의 지속가능한 발 은 부를 창출

하고, 환경사업을 창출하며, 사회 으로 책임있는 발 을 도모하며 사회를 한 향상된 가치

를 만들어낸다는데 동의했다. 기의 action item들 에서 지속가능한 발 에 있어서 물  

속의 기여를 규명하는 것도 있었다. 업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발 에 한 안건의 토의는 

2005년 10월 한국의 경주 제2차 APEC MRM 회의에서 속계되었다. 련된 action task는 채

후 토지운  뿐만 아니라 에 지 효율기술, 업 오염 통제 기술과 같은 환경친화 인 채 기

술에 한 정보교환  조를 독려하는 것이었다. 2007년 호주 퍼스의 제3차 회의에서 APEC 

MRM 회의는 특히 지구화의 시 에 APEC 지역 물자원의 지속가능한 발 에 한 긴 한 

지역  조에 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. 장 들은 역시 업부문에서 지속가능한 발 에 

한 APEC 상을 정립하기 한 작업을 주도하기로 했으며 APEC 경제의 공통 심사를 

UNCSD에 반 키 한 자료제공을 하기로 결정했다. 

APEC 업분야의 지속 가능한 개발에 한 APEC MTF회의는 호주, 캐나다, 칠 , 국, 인

도네시아, 일본, 말 이시아, 푸아 뉴기니, 페루, 필리핀, 한국, 러시아, 싱가포르, 타이완, 태

국, 미국, 베트남에서 자신들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한 활동에 한 발표나 의견을 제시하

다. 세계 은행이나 AIM에서도 발표를 하 다. 요한 소주제들은 다음과 같다.

․APEC MTF가 APEC 업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 을 추구하는데 있어 한 포럼이라는 것

․기업들이 사회  책임(CSR)을 성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

․수자원과 인 자원의 부족을 다룰 필요가 있다는 것

․ 한 산 복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.

한국은 “ 업분야의 지속가능한 발 을 한 환경과 업간의 균형”이라는 로젝트 아이디

어를 제안했다. 인도네시아와 말 이시아는 한국측 로젝트 수행의 요성을 강조했다. 러시

아 연방은 “ 업에 있어 투자 활성화”라는 로젝트 아이디어를 제안했다. 이 에서 MTF

는 APEC 투자 문가 그룹과의 력을 지지했으며 이 포럼간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하여 

APEC 사무국에 요청했다. 이 로젝트는 세계 업분야의 투자를 증진시키는 최 행 분석

에 따라 제안될 것이고 수행될 것이다. 말 이시아는 업  업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  

지시자를 한 역량구축 로젝트를 제안했다. 태국은 말 이시아의 제안을 지지했으며 공동

로젝트를 제안했다. 




